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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역상생사업 식물 
생산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막다

지역상생 계약재배 사업 33개 농가 참여, 21종 약 52만본 생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상생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 이하 한수정)은 국립백두대

간수목원이 ‘지역상생 계약재배사업’ 생산 식물을 통한 지역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지역상생 계약재배사업’은 지역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배기술으로 지역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산된 식물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원에 식재되며, 자생식물을 

소개하는 축제인 ‘봉자페스티벌’에 활용해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2024년 계약재배사업 참여 농가는 총 33개 농가이며, 21종 약 52만본을 

생산한다. 상반기 16개 농가가 생산한 식물은 큰금매화 등 16종 약 23만본

이며 하반기에는 17개 농가가 생산한 개미취, 분홍바늘꽃, 마타리 등 5종 

29만본을 화종‧시기별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납품할 예정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재선 전시원실장은 “상반기에 지역상생 계약재배

사업으로 생산된 식물이 무사히 납품되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지방 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농가 지도 및 다양한 교육프로

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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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지역상생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생산한 식물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전시원에 식재하고 있다.

     

2. ‘2024년 지역상생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생산한 식물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전시원에 납품하고 있다.


